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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 듀오

이승우(19)와 백

승호(20)가 남다

른클래스로한국

축구의미래를밝

혔다

두 선수는지난

27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디다스

20세 이하(U20) 4개국 국제축구대회 잠

비아와 경기에서 3골을 합작하며 날카로

운공격력을뽐냈다

투지와 팀플레이 화려한 기술을 앞세

워한국축구의고질적인약점으로꼽혔던

골결정력을시원하게풀어냈다

사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두 선수에겐

물음표가달려있었다

이승우는 작은 키(170)와 왜소한 체

격 조건으로 백승호는 실전 경험 부족으

로 인한 체력난으로 제 기량을 선보일지

의문이들었다지나치게개인기에의존하

거나 다른 선수와 팀워크 문제를 드러낸

것도 그동안 각 급별 대표팀에서 외면을

받은이유였다

그러나두선수는이날경기에서장점으로

단점을지우며팀의41 승리를이끌었다

먼저남다른집중력이눈에띄었다

이승우는 전반 14분 상대 수비진과 몸

싸움을 이겨내고 왼쪽 측면 돌파에 성공

했다 피지컬이 좋은 잠비아 수비진에 밀

려 몸이 흔들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드리

블로연결해상대진영을파고들었다

백승호도 후반 4분 상대 진영에서 수비

에 가담하며 공을 뺏은 뒤 패스로 연결하

는등투혼을보여줬다

이날 전반에 기록한 두 골은 미드필더

선수들의도움을받아만든것이었다

전반32분우찬양(포항)이왼쪽측면에서

몸을 던져 크로스를 날렸고 중앙에 있던

조영욱(고려대)이골키퍼앞에서몸이쓰러

지면서 백승호에게공을 흘렸다 백승호는

침착하게공을차넣어골을만들었다

11로맞선전반 40분이승우의골도팀

워크로만들었다

백승호가오른쪽측면에서수비수를뚫

고 돌파해 중앙에 있던 이승우에게 공을

내줘완벽한찬스를만들었다

개인기역시나무랄것이없었다

이승우는 후반 24분 중앙 돌파에 성공

한뒤칩슛으로골을기록했다 상대팀골

키퍼 키를 넘기는 작품으로 이날 경기의

대미를장식했다

이승우와백승호는신태용감독이사령

탑으로 부임한 뒤 마음 편하게 훈련과 경

기에임하고있다고입을모으고있다

자유로운 분위기와 창의적인 플레이를

유도하는신태용감독의지도력과바르샤

듀오의 합이 U20 대표팀의 전력을 끌어

올리고있다 연합뉴스

꽃미남축구스타크리스티아누호날

두(레알마드리드사진)가 20162017시

즌 전 세계 축구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벌어들인것으로나타났다

프랑스축구전문잡지 프랑스풋볼은

28일(한국시간) 호날두가지난해 8750만

유로(약 1057억원)를 벌어 7660만 유로

(약 924억원)를기록한리오넬메시(바르

셀로나)를 제치고 가장 많은 수입을 올

린축구선수자리에올랐다고전했다

또 전 세계 축구감독 중에서는 조제

모리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2800만 유로(약 338억원)의 수입으로 1

위를차지했다

프랑스 풋볼은 20162017시즌 선수

들과감독들의연봉(세전) 보너스광고

수입등을망라해서조사했다

이번 조사에따르면 호날두가 8750만

유로로 1위에 오른 가운데 메시가 7660

만유로로뒤를이었다

바르셀로나의 네이마르가 5050만 유

로(약 670억원) 레알 마드리드의 가레

스 베일이 4100만 유로(약 495억원) 허

베이화샤의에세키엘라베치가 2850만

유로(약 344억원)를벌어뒤를이었다

사령탑에서는 모리뉴 감독이 1위에

오른가운데중국대표팀을이끄는마르

첼로리피감독이 2350만유로(약 283억

원)의수입을올려 2위에랭크됐다

로랑 블랑 전 파리 생제르맹 감독이

2000만유로(약 241억원)를받은것으로

나타났고 바이에른뮌헨을이끄는카를

로안첼로티감독이 1580만유로(약 191

억원) 주제프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

티 감독이 1450만 유로(약 175억원)의

수입을올린것으로조사됐다 연합뉴스

형들 긴장해요바르샤 듀오 환상 호흡

지난 27일충남천안종합운동장에서열린U20 4개국

축구대회한국과잠비아의경기에서한국이승우가골

을넣고세리머니를하고있다 연합뉴스

호날두 지난해 1057억원 벌었다

메시는 924억원

백승호선제골 1도움이승우칩슛폭발 2골

U20 축구 4개국 대회잠비아전 41 승리

톡톡튀는골세리머니


